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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이 부각되며
이슈화되고있다.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완전히 친환경적이지만은 않다. 내연기관의 연료 대신 이용
되는 전기에너지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의 원리와
특징, 한계에 대해 알아봄과 더불어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.

내연기관의 원료인 탄화수소는 연소되며 인체,환경에
유해한 다양한 배기가스가 배출된다. 특히 이산화탄소를
줄이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. 그런데 그 해결책으
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자동차는 주행 중에만 유해물
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그 연료인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
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
도 한다. 친환경 자동차가 진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
친환경 에너지가 동반되어야 한다.

‘엔진공학’ 에서의 강의페어링 ’전력전자공학’ 에서의 강의페어링

친환경 자동차의 원리와 특징 및 한계

극복 방안

결론

내연기관의 연료 대신 친환경 자동차는 운행하는데 전기와 수소와 같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. 환경 오염 없이 에너지원을
생성하기 위해서는 탄소가 필요하지 않은 청정에너지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, 기술 자체도 자동차에 접
목되어야 한다.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바탕으로 이동, 저장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. 
또한 생성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효율과 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‘전기자동차보급에 따른 지역간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’(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,2017), ‘친환경자동차’ (환경부,2015)
‘전기자동차보급의 에너지수급영향분석’ (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,2012), ‘전기차는정말 친환경적일까?’(그린피스,2020)
‘EU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기차 확대 전망‘(한국에너지공단,2020), ‘청정생산기술사업자동차 비전과 발전전략’ (산업자원부)

발전된 전력은 변환과 제어의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
야한다. 그 중에서도 태양 에너지, 풍력 재생 에너지와
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계통망과 부하 연계가 요구됨에
따라 전력변환의 다양한 구성으로 발전되어야 한다. 양
방향 AC/DC, DC/DC, 변압기 절연 등 가장 공통적인 연
계 방식 시스템의 높은 효율과 최적 동작으로 에너지 절
감에 기여할 수 있다.

참고자료

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

-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
모터에 공급하여 구동력 발생

- 주행시에 배출되는 환경오염 요
소가 없음

- 충전 시간이 길고, 용량에 따라
주행거리에 제한을 많이 받음

- 저장된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
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

- 주행시에 배출되는 환경오염 요
소가 없음 (물 배출)

-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짧고
주행 가능 거리가 긴 편

차량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여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함
과 동시에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성한 전기에너지를
전기차 충전소에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한다. 태양에너
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기 생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
탄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.

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암모니아(𝑁𝐻3)를 수소 생산 과정에
활용한다. 촉매와 재결합-탈착 반응을 적절히 이용하여
질소(𝑁2)와 수소(𝐻2)를 생성해내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
으로, 높은 효율로 환경 오염 없이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
을 것으로 기대된다. 

-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
되는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 배출

- 수소를 생산하는데 에너지 소모
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음


